
어제 언론에서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하여 당시 주임검사이던 윤

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출비리를 무마한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김

만배 음성 녹음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의 주범이 누구인지, 최고위직 법조인 출신이 다수 

연루된 대장동 특혜를 눈감아준 당사자가 누구인지, 드디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불법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에게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2과장이 

‘당신이 조우형이냐’ 이름을 확인했고, 같은 수사팀 검사가 친절하게 커

피 한잔을 타주고 나서는, 사건이 무마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만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익 환수를 하려고 해서 법조인 투자자 모집

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주장은 거짓 정치공세인 것입니다.

이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불법 비리를 눈 감아준 자가, 대장동 특혜의 씨

앗이자, 출발점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것 역시,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대장동이 어떻게 엮어져 있는지, 왜 

김만배는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했는지 마지막 퍼즐이 맞춰

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누가 국

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누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진실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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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야 합니다.

이제 특검만 남았습니다. 3차 선관위 방송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답을 피하며 ‘수사’하자는 말만 되

풀이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장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금 당장이라도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특검법

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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